
기타 관용어 

 

알굴이 두껍다, 기가 막히다, 국수를 먹다, 비행기를 태우다, 파김치가 되다, 쥐도 새도 

모르게 

 

 

알굴이 두껍다: 

관영어의 뜻 :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다.  

 

예문 

물건을 팔려면 가끔은 얼글이 두꺼워야 해요.  

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다니 얼굴이 참 두꺼운 것 같아요.  

 

대화 1 

가: 저 사람 새치기하는 것 좀 보세요.  

나: 저는 그렇게 줄을 안 사고 새치기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화가 나요.  

가: 저렇게 얼굴 두꺼운 사람이 한 둘이 아닐 거예요.  

나: 그래도 꼬마 아니까지 이렇게 줄을 잘 서는데 참 한심하네요.  

 

대화 2  

어머니: 지영아, 드라마 할 시간이니까 스포츠 뉴스 그만 보고 채널 좀 돌려봐.  

지영: 네, 알았어요. 어, 요즘 저 배우기 드라마에 다시 나와요? 

어머니: 그럼, 잘 생겼고 연기도 잘 하잖아.  

지영: 그게 아니라 몇 달 잔에 음주 운전으로 구속되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빨리 

텔레비전에 나올 줄 몰랐어.  

어머니: 그래?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. 잘못을 알고 많이 반성했겠지.  

지영: 아니예요. 엄마,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 사람인데요. 음주 운전으로 구속된 게 

이번이 세 번째예요. 저 배우는 좀 더 반성해야 해요.  

 

 

 



기가 막히다 

관영어의 뜻 : 1. 어떤 일이 너무 놀랍고 황당하다 2. 매우 대단하다. 

예문 

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고 집에 갈 차비도 없고 참 기막히는 하루이다.  

기가 막히게 멋진 차를 새로 샀어요.  

 

대화 

아사코: 어제 지영 씨가 매운탕을 사 준다고 해서 시내에 갔다 왔어요.  

민수: 혹시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 갔어요? 그 집 매운탕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… 

아사코: 네, 맞아요. 매운탕은 맛았었는데 정말 황당한 일들이 있었어요. 주인 할머니께 

물 좀 더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나한테 욕을 하셨어요.  

민수: 하하하, 그 할머니는 항상 그러세요. 할머니께서 욕을 한 것은 아사커 씨가 좋아서 

그런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저도 처음엔 조금 놀랐는데 지금은 

재미있어서 자주 가요.  

아사코: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매운탕을 다 먹고 계산을 해야 하는데 지영 씨가 또 

지갑을 안 가져 온 거예요.  

민수: 그래서 아사코 씨가 또 돈을 낸 모양이군요.   

 

 

국수를 먹다 

관영어의 뜻 : 결혼식을 하거나 결혼식에 초대를 받다 

누나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언제 국수를 먹게 해 줄 거냐는 말이다.  

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. 올해는 국수 먹게 해 줄 거예요? 

예문 

대화 1 

 가: 부장님, 이거 제 청첩장이에요. 비쁘셔도 꼭 와 주세요.  

나: 와 드디어 국수 먹겠네요. 축하해요.  

가: 감사합니다.  

나: 여러분, 소영 씨가 다음 달 결혼해요. 오늘 우리 축하하는 뜻에서 회식합시다.  

 



대화 2  

에릭: 며칠 후면 추석인데 지영 씨도 고향에 가요? 

지영: 네, 그런데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요. 어휴.  

에릭: 왜 한숨을 쉬어요?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면 즐겁고 좋지 좋지 않아요? 

지영: 즐겁고 좋긴 하지만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제게 언제 국수 먹게 해 주느냐고 

묻거든요. 올해도 그 말을 들을까 봐 걱정이에요.  

에릭: 지영 씨 국수 만드는 솜씨가 좋은가 봐요.  

지영: 네? 그게 아니예요. 국수 먹는다는 말은 결혼을 한다는 뜻이에요.  

 

 

비행기를 태우다 

관영어의 뜻 :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칭찬하다 

예문 

비행기 태우는 줄 알았지만 잘 어울린다고 하는 점원의 말을 듣고 옷을 두 벌이나 사 

버렸다.  

 

가: 아빠, 아무리 찾아봐도 아빠처럼 멋진 남자가 없는 것 같아요.  

나: 비행기 태우지 말고 솔직히 말해 봐. 용동이 필요하니?  

 

대화 1 

가: 야, 너 오늘 예쁘다! 다이어트 하더니 살도 많이 뺐네. 

나: 그래?살 많이 빠졌어?  

가: 나는 멀리서 보고 여배우가 오는 줄 알았어.  

나: 호호호,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마. 어지러워.  

 

대화 2 

마리오: 지영 씨, 뭘 그렇게 열심히 써요? 

지영: 승우 씨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.  

마리오: 매일 만나는데 편지를 쓸 필요가 있어요? 



지영: 어떤 부부가 서로를 칭친해 주는 편지를 책으로 펴냈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. 

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편지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대요. 그래서 저도 승우 씨에게 서 

보려고요.  

마리오: 와! 승우 씨는 참 좋겠어요. 지영 씨는 얼굴은 물론이고 마음도 예쁘네요. 한국 

여자들은 모두 지영 씨처럼 에쁘고 착해요?  

지영: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. 이렇게 비행기를 타다가는 멀미하겠어요. 그래도 기분은 

좋은데요.  

마리오: 그건 비행기 태우는 게 아니라 칭찬이에요. 비행기 태우는 것과 칭찬하는 것을 

다르잖아요.   

 

파김치가 되다 

관영어의 뜻 :몹시 지치하다  

 

예문 

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매일 파김치가 된다.  

철수는 요즘 밤늦게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열심히 일한다.   

 

대화 1 

가: 무슨 일을 했는데 그렇게 피곤해 보여요? 

나: 더운 날씨에 마당 청소를 좀 해서 그래요.  

가: 날씨가 더울 때는 가만이 있어도 힘든데 청소까지 하셨어요? 

나: 그래서 아즈 파김치가 됐어요.  

 

대화 2  

선생님: 민수야, `사랑의 김치 담그기` 행사에 잘 갔다 왔어? 

민수: 네, 선생님. 선생님 덕분에 좋은 경험도 쌓고 보람 있는 일도 하고 왔어요.  

선생님: 그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고생 많이 했지? 

민수: 아뇨, 재미있었어요. 처음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하는 게 창피해서 조금 

망설였어요. 그런데 곧 익숙해져서 추운 것도 잊는 채 김치를 20 포기나 담갔어요.  

선생님: 그날 행사에서 담근 김치가 몇 포기나 되니? 



민수: 글쎄요.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 160 포기쯤 될 거라고 했어요. 그래서 그날 담근 

김치를 부루 이웃 30 세대에게 나누어 준대요.  

선생님: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왔구나.  

민수: 처음 해 보는 일이라서 집에 와서는 거의 파김치가 되었어요. 그렇지만 어려운 

이웃들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피곤해도 즐거웠어요.  

 

쥐도 새도 모르게 

관영어의 뜻 : 아무도 모르게  

 

예문 

책상 위에 둔 서류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어요.  

그녀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떠나 버렸다.  

 

대화 

 

아주머니: 저기, 학생! 혹시 여기에 있던 가만색 가방 못 봤어? 

민수: 가방이요? 못 봤는데요.  

아주머니: 분명히 여기에 두었는데 잠깐 전화를 받는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가방이 

없어졌네. 

민수: 잘 찾아보셨어요?큰일이에요.  

아주머니: 오휴, 어떻게 하지? 지갑 안에 현금이랑 신용카드도 들어 있는데.  

민수: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주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

경찰서에 가 보는 것이 좋겠어요. 까만색 가방이라고 하셨지요? 

아주머니: 경찰이 내 가방을 찾을 수 있을까? 

민수: 먼저 카드 분실신고부터 해야겠네요.  

아주머니: 학생,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. 나 혼자였으면 찾을 생각도 못했을 거야.  

 

 

 


